
선교기도편지 42 （2023 년 7 월호） 
 천수경,김희숙선교사 / 일본 시즈오카                            

2007 년 GMS,동산교회 파송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눅 5:31,32) 

 

할렐루야! 

더운 여름날씨에 평안하신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인사드립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위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기도 올립니다.  

일본 시즈오카 영광그리스도교회의 선교소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 주님의 은혜로 목사관 이전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교회 2 층에 있는 목사관에서 두번에 걸쳐 

8년을 살고, 현영주택에서 12년을 살았습니다. 교회건축과 장애인그룹홈건축을 앞두고 

교회 2 층 목사관에서 살던 저희 가정이 교회가 구입한 목사관으로 이사를 한지 벌써 

2 개월이 되었습니다. 올해초부터 목사관 이전을 준비하며, 33 년 된 중고주택을 

구입하여 리폼수리를 하고 5 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살로메를 데리고 평안하게 

거주할수 있는 집을 찾는 일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변 집들과 

떨어져 있고 나무가 많은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장래에는 살로메와 다른 장애인들 

4 명이 함께 사는 장애인그룹홈으로 고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희 부부도 60 을 

바라보며 살로메의 독립을 준비해야 할 나이가 되었나 봅니다. 저희 부부 둘만이라면 

어디든 등붙일 곳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살로메가 지금까지 다니던 장애인 시설을 

그만두고 유아마인으로 옮겨왔습니다. 살로메입장에서는 집도 바뀌고 주간에 활동하던 

시설도 바뀌는 이중변화가 있게 된셈입니다. 

장애아를 둔 목사가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저희딸 

살로메가 24 세인데,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말로 표현할수 없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말은 하지만 자세한 의사표현이 어려울때나 감정이 

고조될때마다 소리를 지르는 점입니다. 목사관 이전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설은 

환경에 적응이 안되는지 아침마다 화난 목소리로 큰 소리를 지릅니다. 집안에 있는 책, 

종이, 펜 등을 닥치는대로 찢고 밖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매일 아침이 전쟁터로 

변합니다. 엄한 말로 제지하면 살로메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누구를 향해 무엇이 

마음에 안들어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집니다. 

부부중 한쪽이 미소와 다정한 말로 다가갑니다. 그러면 갑자기 안정을 찾습니다. 

자기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미소와 다정한 말에 안심이 되나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이사후 약 2-3 개월 지나면 안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한달 

남았습니다. 살로메의 안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사가정이 안정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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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건축같은 큰 사역을 감당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는 살로메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불완전함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이해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관심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러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참으심, 가장 귀한 아들 예수를 

인간의 속죄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아버지하나님의 한량없는 헤아림과 사랑…  

자기 딸의 마음조차 읽어주지 못하는 아버지.. 지난번에는 잘 할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실패했네.. 심한 말까지 내뱉고.. 주님께 회개... 이런 살로메가 저희부부에게는 

기쁨입니다. 살로메를 떠올리면 웃음이 나오거나 눈물이 저절로 나거든요. 

 장애인 가정에는 하나님의 각별한 보살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말씀을 통하여 

병든 사람, 죄지은 사람, 소외되고 약한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각별히 잘 

배려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죄없다 하는 사람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죄지었다 

하는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장애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태생적인 

장애든 후생적인 장애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님의 관심이 없다 할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장애인에게 관심이 없다면 주님의 질책를 받겠지요. 

장애인만이 아니라 노인, 어린이, 가난한 사람도 주님은 귀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이같은 분들을 교회가 안아주고 돌보며 사랑을 나눌때 남다른 주님의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었고, 또 쉬운 사람이나 쉬운 일만 골라 

상대하는 것도 아니었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피와 눈물과 희생과 죽음을 동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거듭나고 속죄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으니 주님의 기쁨은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있는 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섬김과 양육과 

교제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때에만 어려움을 불평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과 물질을 자기보다 남을 위해 

사용할때 기쁨과 보람이 배가 되기때문이지요.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고방식이 귀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귀한 일을 하고서도 기쁨과 보람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큰 일을 하고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작은 일을 하고도 기쁨을 누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주님을 위해 

자기를 쓸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므로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 선교사도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도 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2. 교회 건축과 장애인 그룹홈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선교편지에 교회건축과 장애인 그룹홈 건축에 대해서 처음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영광그리스도교회는 위에 말씀드린 주님의 복음위에 

세워졌고, 그런 교회를 지향하며 교회건축의 컨셉도 그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시즈오카 영광그리스도교회가 주님의 섭리로 장애인복지 선교를 위해 NPO 법인 

유아마인을 설립해 15 명의 장애인을 돌보며 사역을 시작한지 10 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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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초부터 교회건축과 장애인 그룹홈건축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성도들과 

비전을 나누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창고를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불편이 많았습니다. 장애인 그룹홈은 수용가능한 6 명 장애인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거주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첨부한 건축계획설계도와 내용을 봐주시고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2 월에 보내드린 선교편지이후로 건축헌금이 약 1,100 만엔 모였습니다.  

총공사비가 약 1 억엔입니다. 은행에서 융자해줄수 있는 최대금액은 총공사비의  

80％라고 합니다. 융자상환은 교회헌금과 장애인그룹홈의 월사용비를 합해서 매월 약 

40 만엔을 갚게 됩니다.  

필요한 건축헌금 2,000 만엔에 현재 900 만엔이 부족합니다.  

영광그리스도교회의 교회건축과 장애인그룹홈건축을 위해 부족한 건축헌금에 

동참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기도제목 

1) 선교사부부가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2) 살로메가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하여 안정되도록 

3) 이슬이가 간호사가 되기 위해 올해 4 월에 간호전문학교(동경)에 입학했습니다.  

학업과 신앙생활과 건강을 위해. 믿음의 배필을 만나도록 

4) 동민이가 서울대 경제학석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8 월에 졸업하여 9 월에 

한국은행에 취직합니다. 거주할 집마련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5) 교회건축과 장애인그룹홈건축이 주님의 은혜로 완성되도록 

6) 부족한 건축헌금 900 만엔이 7 월말까지 채워지도록  

 

 

 

 

 

 

영광그리스도교회 Glory Christ Church in Shizuoka・NPO법인 유아마인(장애인복지선교사역) 

16-18,1 Chome, Fujimidai, Surugaku, Shizuoka city, 422-8026 JAPAN 

URL)www.uamine.jp  Phone)090-4218-0691 

< 후원계좌 > 

◎ 하나은행  252-890784-37107  (천수경) 
◎ Bank of Mitsubishi UFJ  
・Routing#(363)・Account#(0001291)・ Account Name(Chun Sukyeong) ・Swift#(BOTKJPJT)  

・Location (8 Miyukicho, Aoiku, Shizuoka City, Shizuoka, Japan) ・Tel.(81-54-252-6131) 

◎ ゆうちょ銀行  記号 12350 番号 59228541 （エイコウキリストキョウカイ） 

 

http://www.uamin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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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장애인그룹홈 투시도(계획안)> 

오른쪽 1,2 층이 교회, 왼쪽 1-3 층이 장애인그룹홈입니다. 토지면적 55 평으로 넓지 

않아서 교회와 그룹홈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내부배치는 <평면배치도>와 <내부입체도>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현재 설계사무소에서 

계획안 수정작업중이며, 필요자금이 확보되는대로 토지측량을 시작합니다.. 

교회   1 층: 친교실, 식당, 사무실, 상담실, 욕실  

2 층: 예배실, 모자실, 목사실, 수납실 

장애인그룹홈   1 층: 남자개인방 3 개 

2 층: 다목적실(식당, 휴게실, 욕실, 세탁실, 직원실) 

 3 층: 남자개인방 3 개 

교회 1 층 친교실은 평일에 유아마인 장애인들의 주간활동지원실로 제공합니다. 

유아마인 장애인들의 주중예배와 음악활동은 예배실을 사용합니다.  

엘리베이트를 설치하여 교회와 그룹홈이 공동사용합니다. 

건축비용 

1 억엔 

(건축 주공사비, 부대공사비, 설계감리비, 비품비, 제비용등의 총소요비용) 

필요건축헌금 2,000 만엔 

1,000 만엔 : 일본에서 건축헌금 

1,000 만엔(1 억원) : 일본이외의 한국등 해외에서 건축헌금 

은행융자금액 

  8,000 만엔(최대) 

건축헌금기간 

2023.2.1 ～ 2023.7.31(6 개월) 

년내착공, 6 개월 공사기간, 내년 6 월경 입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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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배치도>아래그림부터 1 층➡3 층         <내부입체도> 아래:1 층 / 위:2,3 층       


